
브라질, 한국산 Po lyes te r 수입규제
산자부 , 긴급수입제한조치 합의 … 국내 직물기업 실제로는 타격 없어

2003년 한국과 브라질 정부간 Polyester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한국의 직물기업들이 수

입규제를 받게 됐으나 실질적으로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2002년 2월2일 제네바에서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한 양자협상을 벌

여 브라질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수입제한 품목은 HS 5407.52, 5407.61에 해당되는 폴리에스터 직물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03년 1만5607톤, 2004년 1만6855톤씩을 쿼터물량으로 제한한다.

브라질의 Polyester직물 수입비중

구 분
1999.9-2000.8 2000.9-2001.9
한국 타이완 한국 타이완

브라질 수입비중 43% 20% 36% 43%
수입단가(달러/kg) 3.94 4.81 4.15 3.05

자료) 브라질 통관통계

협상은 2002년 10월31일 브라질의 관련기업이 한국, 타이완으로부터의 Polyester 직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심각

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WTO 섬유협정에 근거해 한국, 타이완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대

한 협의를 요청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현재 양국은 수출허가서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이르면 2003.1.1일부터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실시

할 예정이다.

한국의 직물기업들은 수입규제를 받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한국이 충분한 쿼

터물량을 확보했고 브라질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타이완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어 타이완과의 협상타결이 지연

되거나 혹은 타이완이 심하게 규제를 받으면 한국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확보한 물량인 2003년 1만5607톤, 2004년 1만6855톤은 최근 1년 동안 한국의 브라질 수출물량 1만2865톤

(한국통계 기준)보다 각각 21.3%, 31.0% 증가한 물량이다.

저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수출허가서 발급을 통해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olyester직물의 브라질 수출현황

(단위: 1000달러, M/T, %)

구 분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증감률 수출량 증감률
1997 45,417 86.4 3,895 80.3
1998 71,524 157.5 8,505 218.4
1999 48,209 67.4 7,223 84.9
2000 59,334 123.1 7,920 109.6
2001 84,053 141.7 10,552 133.2

2002(1-9) 79,380 121.6 9,991 125.7

† 세이프가드 해당품목 기준

자료) KOTIS(한국 수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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